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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on food consumption frequencies

among adolescents in Korea. Data were obtained from the Seven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1 KYRBS), a nationwide representative sample of 75,643 (37,873 males and 37,770 female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was carried out as a self-administered on-line survey. The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was 4.8

times per week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4.6 times per week for high school students (p < 0.001). Higher levels

of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family affluence scale (FAS) and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were

associated with more frequent breakfast eating. The frequencies of consumption of vegetables and milk were higher in

males than in females (p < 0.001). The frequency of consumption fruits was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s (p < 0.01).

Higher levels of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FAS and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were associated with

more frequent consumption of vegetable, fruits and milk. The frequencies of consumption of soda, fast food and instant

noodls were higher in males than in females (p < 0.001). The frequency of consumption of snacks was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s. Adolescents with lower levels of FAS and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were at risk for

skipping breakfast and consuming of soda, fast food and instant noodls more frequently. Whereas, adolescents with

higher levels of FAS,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were more likely to be frequent consumers of vegetable, fruits

and milk. These findings demonstrated that being high school students and belonging to lower level of socio-economic

status (SES) were associated with undesirable food habits. (Korean J Community Nutr 18(2) : 165~17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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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체적

으로는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며,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Hwang 1995). 또한 일생을 통해 가장 많은 영양

소 섭취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이 시기의 적절한 영양공급은

일생 성장발육의 기초가 된다(Shin & Yun 1998; Whitney

등 1998).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영양 섭취의 불균형에 처하

기 쉬우며, 이러한 영양불량 및 불균형한 영양섭취는 식생활

습관 및 행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이시기의 올바른 식생

활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Cho 1999).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보면, 식생활이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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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감에 따라 식생활 및 간식섭취 행동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a)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

년은 라면, 과자류,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튀긴 음식을

다른 연령 군에 비해 자주 섭취하였고, 에너지 섭취량이 필

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

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

자 분율이 다른 연령 군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의 식생활에서 각종 스낵류, 과자, 인스턴트식

품 및 탄산음료 등으로 인한 지방과 당분의 섭취가 문제 되

고 있다(Song 등 2005). 한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b)에서는 국민의

적절한 영양 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만성

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

로 채소와 과일을 하루 500 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 그러나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a)에 따르면 한국인의 채소와

과일 섭취는 하루에 약 475 g 으로 보고되었고, 만 12~18

세의 청소년의 경우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이 약 345 g 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섭취수준이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다. 이

러한 청소년기의 부적절한 식사는 급속한 성장에 필요한 영

양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불균형적으로 공급함으로

써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Joung 2004).

식행동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결정되며(Deborah & Barbara 1996) 청소년

기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 가족구조(James 등 1997; Cribb

등 2011),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과 연령 등이 지적 되고

있다(Wright 등 1991; Yoo & Park 2003).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의 지표가 되는 교육수준과 소

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Prättälaä 등 1992; Smith &

Baghurst 1992; Shimakawa 등 1994), 반면 경제적 여

건이 높은 계층일수록 건강한 식사를 더 자주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유럽국가의 연구에

서(Levin 등 2012) 과일의 섭취는 가정의 소득과 부모의

직업 상태에 따라 증가했고, 반면에 부모의 직업수준이 높을

수록 탄산음료의 섭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불평등을 분

석한 많은 국외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과일 및 채소의 섭취가 상대적으로 낮

으며, 열량이 높은 식품이나 지방의 섭취는 높다고 보고하였

고, 또한 영양소나 식품섭취가 권장 섭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Watt 등 2001;

Keskin 등 2005; Shi 등 2005; Moreira 등 2010). 국

내 연구로는 Kim 등(2008)의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영양소 섭취에 기반한 식사의 질이 낮았음을

보고하였고, 국내 한 도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ang 등

(2006)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채소와 과일의 섭

취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성별의 차이는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

되어오고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남자는 여자에 비해 과일과

채소 섭취가 적고, 고섬유질 식품과 저지방식품의 섭취가 낮

은 반면, 탄산음료의 섭취는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Shimakawa 등 1994; Patterson 등 1994; Neumark-

Sztainer 등 1998; Beer-Borst 등 2000; Li 등 2000;

Liebman 등 2001). 남자는 식품 선택을 포함하여 많은 건

강행태를 여자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맛과 편리성과 같은 다른 고려

사항에 비해 건강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teptoe 등 1995; Fagerli & Wandel 1999; Wardle

& Griffith 2001; Steptoe 등 2002). 한편, 연령은 청소년

의 식행동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연령이 낮은 청소년

은 순한 맛과 친숙한 식품들을 선호하는 반면, 연령이 증가

할수록 과자섭취와 결식이 늘고, 낯선 식품에 더 관심을 갖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u 등 1996). 또한 중·고등학

생의 식습관과 영양섭취 평가를 실시한 Yi 등(2006) 등의

연구에서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생들의 결식률이 높아

지고 식생활태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에 대한 여러 문제

점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영양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관

련 요인들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식습

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경험하는 식사의 질은 식습

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성인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Mikkila 등 2005; Ness 등 2005; Lake 등

2006; Larson 등 2007) 청소년기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

적 지위에 따른 식생활 불평등은 성인기의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Gonzalez 등 2009). 이러한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식생활 불평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 국내 연

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여건에 따른 식행

동에 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식품섭취 양상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표성 있는 청소년 집단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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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로 실시된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식품 섭취빈

도와 사회인구학적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근거중심의 영

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1년 9월에 실시된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는 2005년부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

술부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위험행태의 현황과 수준을 파

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수행되어 온 조사로써 전국 단위

의 대표성을 가진 학교청소년 표본으로 간주된다. 제7차 청

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2010년 4월 기준 전국 중·고

등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정의하여 표본 학교로 추출된

전국 800개교(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의 학

생 총 75,643명(남자 37,873명, 여자 37,770명)을 대상

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제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익명성 자

기기입식 온라인조사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팀은 건강형

평성 영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학년, 성

별, 주관적 경제상태, 가구풍요도, 어머니의 학력을 조사하였

고, 식습관 영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식사 및 식품 섭취빈도

를 조사하였다.

학년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구의 경제상태로

‘상’, ‘중’, ‘하’의 범주로 나누었다. 가구풍요도(Family

Affluence Scale, FAS)는 유럽지역 국가가 참여한 WHO

의 국제협동 연구인 학령기아동 건강행태(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BSC)(WHO 2008)에서

청소년을 통하여 수집된 부모의 학력, 직업 등의 변수를 사

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와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지표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기의 사회경제

적 위치를 측정하기위한 지표로 사용되었다. 4가지 질문을

사용하여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보유 대수(없다: 0점, 한 대: 1점, 두 대 이상: 2점), 자기 방

소유 여부(없다: 0점, 있다: 1점), 가족 여행 횟수(없다: 0

점, 한 번: 1점, 두 번: 2점, 세 번 이상: 3점)를 점수로 환산,

합산하여 6~9점은 ‘상위계층’, 3~5점은 ‘중간계층’, 0~2

점은 ‘하위계층’으로 분류된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학교 졸

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식생활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아침·점심·저녁식사 섭

취빈도와 채소, 과일, 우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과

자의 섭취빈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침·점심·저녁식

사의 빈도조사는 최근 7일간 식사한 날을 0일(0점), 1일(1

점), 2일(2점), 3일(3점), 4일(4점), 5일(5점), 6일(6점),

7일(7점)의 총 8가지 빈도로 구성하여 일주일당 평균 섭취

빈도를 구하였다. 채소, 과일, 우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의 섭취빈도 조사는 ‘최근 7일 동안 섭취하지 않

았다’, ‘주 1~2번’, ‘주 3~4번’, ‘주 5~6번’,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의 빈도로 질문을 하였고 각각의

응답항목에 0점, 1.5점, 3.5점, 5.5점, 7점, 14점, 2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아침·점심·저녁식사의 빈도조사와 마찬

가지로 일주일당 평균 섭취빈도를 구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0을 이

용하였고, 본 연구의 자료로 이용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원시자료의 표본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표본으로

분석했으며, 분석을 위한 복합표본설계 요소는 층화변수(변

수명: Strata), 집락변수(변수명: Cluster), 가중치(변수명:

W), 유한모집단수정계수(변수명: FPC)를 이용하였다. 대

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여건과 식행동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

하여 χ2-test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른 주당 평균 섭취빈도 조사는 t-test와 ANOVA test를

실시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관련요인 별 식사 및 식품 섭취에 대

한 오즈비를 구하고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

결 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남학생은52.7%, 여학생은 47.3%이었고,

중학생은 49.5%, 고등학생은 50.5%로 총 75,643명이었

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구의 경제 상태는 ‘중’으로 응답

한 학생이 46.8%로 가장 많았고 ‘상’이 30.7%, ‘하’가

22.5%였으며, 가구 풍요도는 중간계층(51.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상위계층이 37.3%, 하위계층이 10.9%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잘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한

63,129명 중 5.3%가 중졸이하, 53.4%가 고졸, 41.3%가

대졸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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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식품 섭취빈도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식품 섭취빈도

성별과 학년에 따른 식품 섭취빈도를 비교해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아침식사의 섭취빈도는

차이가 없었고, 점심식사의 섭취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더 높았으며(p < 0.001), 저녁식사의 섭취빈도는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김치를

제외한 채소 섭취의 경우 남학생이 일주일에 8.6회, 여학생

이 8.3회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채소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우유, 탄산음료, 패

스트푸드, 라면의 섭취빈도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

으로 더 높았다(p < 0.001). 과일의 섭취는 여학생이 일주

일에 4.4회, 남학생이 4.3회(p < 0.01), 과자의 섭취는 여

학생이 일주일에 2.8회, 남학생이 2.4회로(p < 0.001) 나

타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과일, 과자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아침식사 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이

일주일에 4.8회, 고등학생이 일주일에 4.6회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더 자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반면 점심과 저녁식사는 고등학생이 더 자주

섭취하고 있었다(p < 0.001). 과일과 우유, 라면의 섭취빈

도는 중학생이 더 높았으며(p < 0.001), 특히 과일과 우유

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일주일에 1회 정도 더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과자의 섭취빈도는 고등학생이 더 높았고(p < 0.001), 채소

의 섭취는 학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Boy Girl Total p-value

Grade

Middle school student 19,550 (549.1)1) 18,924 (550.0) 38,474 (549.5)

0.714High school student 18,323 (550.9) 18,846 (550.0) 37,169 (550.5)

Total 37,873 (100.0) 37,770 (100.0) 75,643 (100.0)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12,566 (533.7) 9,865 (527.4) 22,431 (530.7)

0.000
Middle 16,929 (544.4) 18,833 (549.6) 35,762 (546.8)

Low 8,378 (522.0) 9,072 (523.0) 17,450 (522.5)

Total 37,873 (100.0) 37,770 (100.0) 75,643 (100.0)

Family Affluence

  Scale : FAS

High (6 − 9) 14,074 (537.5) 13,421 (537.1) 27,495 (537.3)

0.039
Middle (3 − 5) 19,418 (551.3) 20,016 (552.4) 39,434 (551.8)

Low (0 − 2) 4,381 (511.2) 4,333 (510.6) 8,714 (510.9)

Total 37,873 (100.0) 37,770 (100.0) 75,643 (100.0)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Below high School 1,765 (555.2) 2,025 (555.3) 3,790 (555.3)

0.000
High school 16,192 (551.9) 18,402 (555.0) 34,594 (553.4)

College 12,723 (542.9) 12,022 (539.7) 24,745 (541.3)

Total 30,680 (100.0) 32,449 (100.0) 63,129 (100.0)

1) N (%)

Table 2. Food consumption frequency by gender and grade

Eating frequency/week
Gender

p-value
Grade

p-value
Boy Girl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Breakfast 4.69 ± 0.021) 4.74 ± 0.02 0.075 4.82 ± 0.02 4.62 ± 0.03 0.000

Lunch 5.83 ± 0.02 6.05 ± 0.01 0.000 5.82 ± 0.01 6.05 ± 0.02 0.000

Dinner 5.76 ± 0.01 5.72 ± 0.01 0.019 5.66 ± 0.01 5.83 ± 0.02 0.000

Fruit 4.30 ± 0.04 4.42 ± 0.04 0.005 4.83 ± 0.04 3.90 ± 0.04 0.000

Vegetable 8.60 ± 0.04 8.30 ± 0.05 0.000 8.50 ± 0.04 8.41 ± 0.05 0.193

Milk 5.96 ± 0.05 4.08 ± 0.04 0.000 5.81 ± 0.06 4.34 ± 0.06 0.000

Soda 2.25 ± 0.02 1.57 ± 0.02 0.000 1.85 ± 0.02 2.00 ± 0.03 0.000

Fast food 1.40 ± 0.01 1.24 ± 0.01 0.000 1.19 ± 0.01 1.46 ± 0.01 0.000

Instant noodles 2.00 ± 0.02 1.42 ± 0.01 0.000 1.85 ± 0.02 1.61 ± 0.02 0.000

Snacks 2.37 ± 0.02 2.75 ± 0.02 0.000 2.43 ± 0.02 2.66 ± 0.02 0.000

1)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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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경제상태와 가구풍요도에 따른 식품 섭취빈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와 가구풍요도에 따른 식품

섭취빈도를 비교해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주관적

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아침식사, 저녁식사의

섭취빈도가 높았고(p < 0.001), 점심식사의 섭취빈도는 주

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중’인 경우에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상’, ‘하’의 순으로 자주 섭취하고 있었다(p <

0.001). 과일 섭취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상’

에서 일주일에 5.4회, ‘하’에서 일주일에 3.4회를 섭취하고

있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하’에 비

하여 일주일에 평균 2회 정도 과일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p < 0.001). 채소와 우유도 주관적으로 인지하

는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더 자주 섭취하였으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상’과 ‘하’에서 일주일에 평균 1회 이

상 차이가 나타났다(p < 0.001). 반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를 ‘하’라고 응답한 경우에 탄산음료(주 2.1회), 패

스트푸드(주 1.4회), 라면(주 1.9회), 과자(주 2.6회)의 섭

취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풍요도가 높아질수록 아침식사와 저녁식사, 과일, 채

소, 우유 섭취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01)

특히, 과일의 섭취는 ‘상위계층’(주 5.1회)이 ‘하위계층’(주

3.3회) 보다 일주일에 거의 2회 정도 더 자주 섭취하고 있었

다.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는 ‘중간계층’의 섭취빈

도가 가장 낮았으며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은 ‘하위계

층’이 과자는 ‘상위계층’에서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다. 

3) 어머니 학력에 따른 식품 섭취빈도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식품 섭취빈도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아침식사는 어머니 학력이 ‘중졸 이하’에서 일

주일에 4.2회, ‘고졸’은 일주일에 4.6회, ‘대졸 이상’은 일주

일에 5.1회로 섭취하여 어머니 학력이 높아질수록 아침식사

를 더 자주 섭취하였다(p < 0.001). 점심과 저녁 식사도 마

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섭취빈도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p < 0.001). 과일 섭취는 ‘중졸이하’에서 일

Table 4. Food consumption frequency by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Eating frequency/week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p
Below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Breakfast 4.42 ± 0.051) 4.64 ± 0.02 5.08 ± 0.02 0.000

Lunch 5.87 ± 0.04 6.00 ± 0.01 6.04 ± 0.01 0.000

Dinner 5.60 ± 0.04 5.77 ± 0.01 5.90 ± 0.01 0.000

Fruit 3.49 ± 0.08 4.00 ± 0.03 5.19 ± 0.05 0.000

Vegetable 7.91 ± 0.13 8.35 ± 0.04 9.07 ± 0.05 0.000

Milk 4.90 ± 0.16 5.52 ± 0.07 6.39 ± 0.07 0.000

Soda 2.08 ± 0.06 1.88 ± 0.02 1.82 ± 0.02 0.000

Fast food 1.41 ± 0.04 1.29 ± 0.01 1.29 ± 0.01 0.012

Instant noodles 1.80 ± 0.04 1.69 ± 0.01 1.60 ± 0.02 0.000

Snacks 2.57 ± 0.05 2.52 ± 0.02 2.51 ± 0.02 0.473

1) Mean ± SE

Table 3. Food consumption frequency by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and family affluence scale

Eating frequency/

  week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p

Family affluence scale
p

Low Middle High Low Middle High

Breakfast 4.26 ± 0.031) 4.73 ± 0.02 5.03 ± 0.02 0.000 4.10 ± 0.03 4.68 ± 0.02 4.95 ± 0.02 0.000

Lunch 5.86 ± 0.02 5.97 ± 0.01 5.94 ± 0.02 0.000 5.73 ± 0.03 5.97 ± 0.01 5.96 ± 0.01 0.000

Dinner 5.57 ± 0.02 5.78 ± 0.01 5.80 ± 0.02 0.000 5.49 ± 0.03 5.75 ± 0.01 5.80 ± 0.01 0.000

Fruit 3.42 ± 0.03 4.12 ± 0.03 5.42 ± 0.05 0.000 3.29 ± 0.04 4.02 ± 0.03 5.14 ± 0.04 0.000

Vegetable 7.97 ± 0.05 8.23 ± 0.04 9.15 ± 0.05 0.000 7.56 ± 0.08 8.17 ± 0.04 9.10 ± 0.05 0.000

Milk 4.44 ± 0.05 4.82 ± 0.04 5.92 ± 0.06 0.000 4.23 ± 0.06 4.81 ± 0.05 5.68 ± 0.05 0.000

Soda 2.09 ± 0.03 1.84 ± 0.02 1.94 ± 0.03 0.000 2.11 ± 0.04 1.85 ± 0.02 1.97 ± 0.02 0.000

Fast food 1.37 ± 0.02 1.28 ± 0.01 1.36 ± 0.02 0.000 1.39 ± 0.03 1.28 ± 0.01 1.36 ± 0.01 0.000

Instant noodles 1.89 ± 0.02 1.67 ± 0.01 1.69 ± 0.02 0.000 1.93 ± 0.03 1.70 ± 0.01 1.71 ± 0.02 0.000

Snacks 2.60 ± 0.03 2.52 ± 0.02 2.54 ± 0.02 0.007 2.55 ± 0.04 2.51 ± 0.02 2.59 ± 0.02 0.003

1)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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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에 3.5회, ‘대졸이상’에서 일주일에 5.2회로 섭취하여

어머니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중졸 이하’에 비하여 과일

을 일주일에 1.7회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와 우

유섭취는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각각 일주일에

7.9회, 4.9회로 섭취하였고, 어머니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

우 채소는 일주일에 9.1회, 우유는 일주일에 6.4회로 섭취하

여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보다 ‘대졸 이상’인 경

우에 채소를 일주일에 1.2회, 우유를 1.5회 더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탄산

음료는 일주일에 2.1회, 패스트푸드는 일주일에 1.4회, 라면

은 일주일 1.8회로 섭취하였고, 어머니 학력이 ‘고졸’인 경

우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을 각각 일주일에 1.9회, 1.3

회, 1.7회로 섭취하였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을 각각 일주일에 1.8

회, 1.3회, 1.6회로 섭취하여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탄

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의 섭취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과자의 섭취빈도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대졸이상’인 경우는

일주일에 2.5회씩 섭취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

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2.6회로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과 ‘

대졸이상’인 경우보다 과자를 더 자주 섭취하였다.

3.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식품섭취 빈도 오즈비

가구풍요도가 청소년의 식품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가구 풍요도 국제 분류기준에

따라 ‘하위계층’으로 분류된 경우를 기본 값인 1로 가정하여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associated with family affluence scal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p OR1) 95% CI2)

Fasting breakfast

Low 0.00 1.00

Middle −0.40 0.03 0.000 0.67 0.64 − 0.71

High −0.64 0.03 0.000 0.53 0.50 − 0.56

Fasting lunch

Low 0.00 1.00

Middle −0.28 0.04 0.000 0.75 0.70 − 0.81

High −0.24 0.04 0.000 0.78 0.73 − 0.85

Fasting dinner

Low 0.00 1.00

Middle −0.27 0.04 0.000 0.77 0.71 − 0.82

High −0.27 0.04 0.000 0.76 0.71 − 0.82

Fruit

Low 0.00 1.00

Middle 0.44 0.04 0.000 1.55 1.44 − 1.66

High 0.94 0.04 0.000 2.55 2.36 − 2.75

Vegetable

Low 0.00 1.00

Middle 0.12 0.04 0.001 1.12 1.05 − 1.20

High 0.38 0.04 0.000 1.46 1.36 − 1.56

Milk

Low 0.00 1.00

Middle 0.31 0.04 0.000 1.36 1.25 − 1.48

High 0.68 0.04 0.000 1.98 1.81 − 2.15

Soda

Low 0.00 1.00

Middle −0.18 0.03 0.000 0.84 0.79 − 0.89

High −0.11 0.03 0.001 0.90 0.85 − 0.96

Fast food

Low 0.00 1.00

Middle −0.20 0.04 0.000 0.82 0.76 − 0.88

High −0.13 0.04 0.001 0.87 0.81 − 0.94

Instant noodles 

Low 0.00 1.00

Middle −0.20 0.03 0.000 0.82 0.77 − 0.86

High −0.22 0.03 0.000 0.80 0.75 − 0.85

Snacks

Low 0.00 1.00

Middle 0.03 0.03 0.284 1.03 0.98 − 1.09

High 0.06 0.03 0.044 1.06 1.00 − 1.12

1) OR: Odds Ratio
2)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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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오즈비를 구하였다. 아침식사의 경우 ‘상위계층’의

오즈비는 0.53(95%CI 0.50-0.56)으로, 가구풍요도가

‘하위계층’에 비해 ‘상위계층’인 경우 주 5일 이상 아침결식

을 할 가능성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심식사와 저

녁식사도 가구풍요도가 높을수록 결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또한 ‘상위계층’이 ‘하

위계층’에 비하여 과일을 매일 1회 이상 섭취할 오즈비는

2.55(95%CI 2.36-2.75)로 나타났고, 채소를 매일 3회 이

상 섭취 할 오즈비는 1.46(95%CI 1.36-1.56), 우유를 매

일 2회 이상 섭취 할 오즈비는 1.98(95%CI 0.50-0.56)

로 나타났다. 

반면에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를 주 3회 이상 섭취할 가

능성은 ‘중간계층’이 가장 낮았고(p < 0.001), ‘상위계층’

이 ‘하위계층’보다 더 낮았으며 ‘하위계층’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p < 0.01). 주 3회 이상 라면을 섭취할 오즈비

는 ‘상위계층’에서 0.80(95%CI 0.75-0.85)로 나타나 가

구풍요도가 높을수록 주 3회 이상 라면을 섭취할 가능성이

낮았다. 주 3회 이상 과자를 섭취할 오즈비는 ‘상위계층’에

서 1.06(95%CI 1.00-1.12)으로 가장 높았고(p < 0.05),

‘중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이 청소년의 식품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가구풍요도의 영향과 비

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아침, 점심, 저녁 결식의 오즈비가 각각 0.59(95%CI 0.52-

0.67), 0.74(95%CI 0.61-0.90), 0.73(95%CI 0.61-

Table 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associated with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p OR1) 95% CI2)

Fasting breakfast

Below high school 0.00 1.00

High school −0.27 0.06 0.000 0.76 0.68 − 0.86

College −0.53 0.06 0.000 0.59 0.52 − 0.67

Fasting lunch

Below high school 0.00 1.00

High school −0.26 0.10 0.006 0.77 0.64 − 0.93

College −0.30 0.10 0.002 0.74 0.61 − 0.90

Fasting dinner

Below high school 0.00 1.00

High school −0.23 0.09 0.012 0.80 0.67 − 0.95

College −0.31 0.09 0.001 0.73 0.61 − 0.87

Fruit

Below high school 0.00 1.00

High school 0.19 0.09 0.047 1.21 1.00 − 1.45

College 0.69 0.09 0.000 2.00 1.67 − 2.39

Vegetable

Below high school 0.00 1.00

High school 0.28 0.09 0.000 1.33 1.11 − 1.59

College 0.47 0.10 0.000 1.60 1.33 − 1.93

Milk

Below high school 0.00 1.00

High school 0.33 0.10 0.001 1.40 1.14 − 1.71

College 0.69 0.10 0.000 1.98 1.62 − 2.44

Soda

Below high school 0.00 1.00

High school −0.22 0.08 0.004 0.80 0.69 − 0.93

College −0.28 0.08 0.000 0.76 0.65 − 0.88

Fast food

Below high school 0.00 1.00

High school −0.44 0.10 0.000 0.64 0.53 − 0.78

College −0.37 0.09 0.000 0.69 0.58 − 0.83

Instant noodles 

Below high school 0.00 1.00

High school −0.22 0.07 0.001 0.80 0.70 − 0.91

College −0.41 0.07 0.000 0.66 0.58 − 0.76

Snacks

Below high school 0.00 1.00

High school 0.03 0.07 0.699 1.03 0.89 − 1.18

College −0.05 0.07 0.536 0.96 0.83 − 1.11

1) OR: Odds Ratio
2)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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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와 ‘고졸’인 경우에

비해 정규식사를 주 5회 이상 거를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매일 1회 이상

과일 섭취(2.00, 95%CI 1.67-2.39), 매일 3회 이상 채소

섭취(1.60, 95%CI 1.33-1.93), 매일 2회 이상 우유섭취

(1.98, 95%CI 1.62-2.44)를 할 오즈비가 어머니의 학력

이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탄산음료와 라면을 주 3회 이상 섭취할 오즈비는 어머니

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각각 0.76(95%CI 0.65-

0.88), 0.66(95%CI 0.58-0.76)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

력이 높을수록 탄산음료와 라면을 자주 섭취할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p < 0.001). 패스트푸

드를 주 3회 이상 섭취할 오즈비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인 경우 0.64(95%CI 0.53-0.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과자의 섭취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

고 찰
—————————————————————————

식행동은 한 두 가지 특정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는 인구사회학적, 또는 경제적인 요인을 포함한 여러 관련 요

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Deborah &

Barbara 1996). 청소년기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 가족구

조(James 등 1997; Cribb 등 2011),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과 연령 등이 지적 되고 있다(Wright 등 1991; Yoo &

Park 2003).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식행동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대

표성 있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7차(2011)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품 섭취

빈도와 사회인구학적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별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품섭취 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채소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우유와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의 섭취빈

도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반면 과일

과 과자류의 섭취 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식품 섭취빈도를 조사한 연구

에서는(Yon 등 2008; Kim 2010)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하여 푸른색 채소를 일주일에 더 자주 섭취한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라면, 튀김, 패스트푸드 등

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Park & Ahn(2001)의 연

구에서는 중고생이 좋아하는 간식은 스낵이나 쿠키와 같은

과자류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과자류를 특히 좋아하며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라면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ee & Ha(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라면의 섭취실태

및 라면에 대한 영양관련 식품의 가치 인식도를 고찰한 결

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라면 선호도가 높다고 보고되었고,

Lee & Kim(2000)도 아동 및 청소년의 라면 섭취에 따른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여자보다 남

자가 라면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 것과 본 연구의 결

과가 일치하였다. 울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

사한 연구(Jo & Kim 2008)에서도 라면, 감자튀김 및 탄산

음료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섭취한 반면 과일류와

과자 및 초콜릿은 여학생이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Interna-

tional Health and Behaviour Survey(IHBS)(Wardle

등 2004)의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고지방 식품과

소금의 섭취를 더 제한하며,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한다고 보

고되었다. 성별에 따른 식사의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여성의 경우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다이어트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체중조절 식사에서 채소, 과일

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과 당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Kristal 등 1990; Wardle

등 2000; Liebman 등 2001) 이러한 식사의 차이가 성별

에 따른 식품 선택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Wardle 등 2004).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높고 나트륨 함량

이 높고 식이섬유를 포함한 미량 영양소밀도가 낮은 탄산음

료, 패스트푸드, 라면의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비권장식품의 지속적인 섭취는 성인기의 식습관

과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

년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 할 때 특히 남학생의 경우 라

면과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를 비롯한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여학생의 경우 과일 섭취 빈도가 높은 반면에 에너지 밀

도가 높은 과자류의 섭취빈도 역시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과자

류의 에너지 함량을 인지하여 섭취를 절제하도록 교육하고

간식으로 과일과 우유섭취를 늘리도록 강조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활용하도록 교육하는 것

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주당 아침식사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당 점심과 저녁식사 횟수는 고등학생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과 우유, 라면의 섭취빈도

는 중학생이 더 높았으며, 특히 과일과 우유는 중학생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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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보다 일주일에 1회 정도 더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과자의 섭취빈도는 고등학

생이 더 높았고, 채소의 섭취는 학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라면 섭취 현

황 조사(Jung 등 2011)에서도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

학생에 비해 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

로 1주일에 1회 이상 라면류를 섭취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시위주 교육환경에서의 수

면부족 실태와 이른 등교시간 등으로 설명된다. 이 결과는

Kim(1999)의 연구에서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한 아침 시간

의 부족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아침결식률도 증가하게

된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과일과 우유섭취 빈도의 차이 역

시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

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외식의 빈도가 높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등학교에 비하여 재량활동

시간 배분 등이 비교적 용이한 중학교에서 영양교육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중고등학교 영양교육 실태조사 결과

가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Park 등

2012). 

본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아침식사와 과일, 우

유의 섭취빈도는 낮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의 섭취빈

도는 높아 중학생보다 더 좋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Yang 등(2003)의 연구에서도 중·고등학생의 식

태도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식태도에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청소

년을 위한 식생활지침’ 실천율을 조사한 연구에서는(Park

등 2012)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적게 먹기, 좋은 간식 선

택하기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실천도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있어 중

학생과 고등학생의 식습관 분석에 기초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아침결식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구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침식

사, 저녁식사의 섭취빈도가 높아졌다. Kim 등(2010)의 아

침식사의 섭취빈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소득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학생층에서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경우가 많

았고, 평일동안 아침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과일 섭취의 경

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주당 과일

섭취빈도는 평균 5.4회로 주관적 인지 경제상태가 ‘하’인 경

우의 주당 과일 섭취빈도 3.4회에 비하여 평균 2회 정도 과

일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와 우유도 주

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더 자주 섭취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상’인 군에서 ‘하’인 군에

비하여 평균 1회 이상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하’라고 응답한 경우에

탄산음료(주 2.1회), 패스트푸드(주 1.4회), 라면(주 1.9

회), 과자(주 2.6회)의 섭취빈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에 대한 유용성이 높

고 식품 영양관련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부모의 건강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 채소, 과일과 같은 건

강한 식품을 섭취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Ricciuto & Tarasuk(2007)의 캐나다의 식품비 조사

연구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소득과 과일, 채소의 구매량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반면에 소

득이 낮은 계층 청소년의 경우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과 같은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섭취빈도는 더 높았다. 

가구 풍요도가 높아질수록 아침식사와 저녁식사, 과일, 채

소, 우유 섭취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패

스트푸드, 라면, 과자는 ‘중간계층’의 섭취빈도가 가장 낮았

으며,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은 ‘하위계층’의 섭취빈도

가 가장 높았고, 과자는 ‘상위계층’에서 섭취빈도가 가장 높

았다. 유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WHO(2008)의 HBSC

연구에서도 가구 풍요도가 높을수록 아침 식사율, 과일 섭취

율이 높았으며, 탄산음료 섭취율은 가구 풍요도가 낮을수록

높았다는 보고와 본 연구 결과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주의 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Milligan 등(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채소, 과일, 저지방

식품의 섭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Giskes 등(2002)

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채소, 과일 섭취는 소득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사회경제적 요인은 청소년의 식

품 섭취 및 식습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과

일, 채소, 우유를 더 자주 섭취하고 있었으며, 탄산음료, 패스

트푸드, 라면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아질수록 더 자주 섭취하

고 있었다. 스페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남학생 1629

명, 여학생 1905명)으로 식품 섭취빈도를 조사한 연구

(Aranceta 등 2003)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채소, 과일의 섭취빈도는 높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

이 낮을수록 과자와 탄산음료의 섭취빈도가 높은 경향을 나

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

학력이 청소년의 식품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회

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아침, 점

심, 저녁 식사를 주 5회 이상 결식할 오즈비와 주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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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을 섭취할 오즈비가 낮아졌고, 매

일 채소, 과일, 우유를 섭취할 오즈비는 높아졌다. 부모의 사

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관련 식사패턴을 조사

한 Nilsen 등(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여학생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학생에 비해 매일 탄산음료

를 섭취할 오즈비는 2.5(95%CI 1.8-3.3)로 높았고, 매일

채소를 섭취할 오즈비는 0.6(95%CI 0.5-0.8)으로 낮았으

며, 남학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

락을 같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특정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Kang 등

(200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채소

와 과일의 섭취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또한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Lee & Ha(2003)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태

도와 어머니의 학력이 양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자녀의 식생활 태도가 어머니 교육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음

을 알 수 있었다. Lee & Kim(2000)의 연구는 어머니의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많아지고 식품의 질을 개선하

려는 경향이 커서 가족의 영양섭취와 자녀 성장 발육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영양지식 수준이 높아

질 때 가족의 식생활관리 능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므로, 부

모 영양교육을 병행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식

생활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지적하였다(Lee & Ha 2003).

본 연구 결과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과 부모의 학력은 청소

년들의 식품 섭취빈도에 일관성 있게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특히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건강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침식사, 과일, 채소, 우유의 섭취

빈도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의 섭취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에 아침 결식과 패스트푸드 섭취는 낮추고 채소, 과일, 우유

의 섭취를 높일 수 있는 건강식에 대한 영양교육의 기회는 저

학력, 저소득 부모를 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중학생 보

다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더 확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

였다. 여학생들은 과일 섭취빈도가 높은 대신 과자류의 섭취

빈도 또한 높았고 라면류의 섭취빈도는 오히려 중학생에게

서 높았으므로 대상별로 세분화된 교육자료의 개발과 중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학생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지역아동

센터, 방과 후 학교 등을 이용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식품지

원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2011년 9월에 조사된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

교 3학년까지 총 75,643명(남자 37,873명, 여자 37,770

명)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의 식품 섭취빈도와 사회인구학

적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성비는 남학생 52.7%, 여학생 47.3%

로 비슷했고, 중학생은 49.5%, 고등학생은 50.5%로 조사

되었다.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주관적 경제 상태

의 응답 비율은 중 >상 >하 순으로 나타났고, 가구 풍요도

는 중간계층 >상위계층 >하위계층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

니 학력은 대졸이상이 41.3%, 고졸이 53.4%, 중졸이하는

5.3%로 나타나 고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성별에 따른 아침식사의 섭취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채소의 섭취는 남학생이 일주일에 8.6회, 여학생이 8.3회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채소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 < 0.001). 우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

면의 섭취빈도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

다(p < 0.001). 과일의 섭취는 여학생이 일주일에 4.4회,

남학생이 일주일에 4.3회, 과자의 섭취는 여학생이 일주일

에 2.8회, 남학생이 일주일에 2.4회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

생 보다 과일과 과자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학생은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4.8회, 고등학생은 아

침식사를 일주일에 4.6회 섭취하여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이 더 자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01), 반

면 점심과 저녁식사는 고등학생이 더 자주 섭취하고 있었다

(p < 0.001). 과일, 우유, 라면의 섭취빈도는 중학생이 더 높

았으며(p < 0.001),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과자의 섭취빈

도는 고등학생이 더 높았고(p < 0.001), 채소의 섭취는 두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아침식사,

저녁식사의 섭취빈도가 높아졌으며(p < 0.001), 과일 섭취

의 경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상’에서 일주일에

5.4회, ‘하’에서 일주일에 3.4회를 섭취하고 있어 주관적으

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하’에 비해 일주일에

평균 2회 정도 과일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1), 채소와 우유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

가 높을수록 더 자주 섭취하였다(p < 0.001). 반면 주관적

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하’인 경우 탄산음료, 패스트푸

드, 라면, 과자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가구 풍요도가 높아질수록 아침식사와 저녁식사, 과일,

채소, 우유 섭취를 더 자주 하였으며 특히, 과일의 섭취는

‘상위계층’이 ‘하위계층’보다 거의 주 2회 정도 더 자주 섭취

하고 있었다.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는 ‘중간계층’

의 섭취빈도가 가장 낮았으며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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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층’이 과자는 ‘상위계층’에서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다.

6)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과일, 채소, 우유의 섭취빈도가 모두 증가한(p < 0.001) 반

면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의 섭취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아질수록 섭취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가구풍요도 또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주 5일 이

상 아침을 결식 할 가능성과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패스트

푸드, 라면을 섭취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

풍요도 또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매일 1회 이상 과일

을 섭취할 가능성과 매일 3회 이상 채소섭취, 매일 2회 이상

우유를 섭취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식사 및 식품 섭취빈도는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모성의 학력

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아침결식 빈도가 높고, 탄산음

료, 패스트푸드, 라면과 같은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섭취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식품 섭취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올바른 식사 및 식품 섭취를 통해 청소년의 영양 상

태를 개선하고 건강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 섭취빈도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대상자를 세분

화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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